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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습 지 도 안 >  
 

2019 학년도 봄학기(7 주차) 4 월 13 일 백두반  남 일 교장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 한글날 제 573돌이 되는 해 
 

단원 

명(과) 

백두반/졸업반 봄학기 수업 제 6주차 

문법-관용표현-읽기와 쓰기 및 발표하기 

교재 
조선시대 역사2•알쏭달쏭 헷갈리는 맞춤법 & 한국한자검정 6, 7급  

한국문화/역사 100선•SAT한국어 문제(어휘력 & 읽기 강화)•시사관련 자료 

본시 

지도 

목표 

말하기   

듣기   

읽기  漢字 공부를 통한 우리 문화 및 역사 쉼터 

쓰기/숙제  한자 7급 & 우리말 빛내기 

기타 활동  교내 작문대회 & 번역대회 시상식 도우미 

지도 내용 시간 평 가 

1교시 

보조교사(7주차) 

1시간 
4월 반장  

이유진 

강당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의 보조 교사 

 

 

 

2교시 

  

 
  

  

 

3교시 

11:20 
12:40 

한국 역사 & 문화  

  
  
  

 

안내 및 협조사항 

• 축하!! 지난 주 2019학년도 NE글짓기대회에서 최정완(대상), 허솔(1등) 수상했습니다. 

백두반 한글 작문 제목 및 제출 기한 (졸업기준이므로 준수할 것) 

 * 백두반 기본 한글 작문 제목 및 제출기한 (작문은 Letter size 에 2 페이지 정도) 

  1)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 (10 월 20 일까지 제출) 

  2)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와 음악 (11 월 17 일까지 제출)   

  3) 내가 기억하는 전래동화 얘기 (12 월 15 일까지 제출)        

  4) 남한과 북한의 현재, 전쟁과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기후변화’에 대해 나의 생각을 얘기해 본다. (2 월 23 일까지 제출)  

  6) 나의 미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3 월 2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7) 졸업 Speech (4 월 2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지난 주 4월 6일) 출석/숙제/보조교사 시간 및 Point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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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준영 이상재 이유진 최정완 허 솔 비고 

출석 1 1 1 1 1  

출석(P) 5 3 5 4 4  

숙제 1 1 1 1 1  

숙제(P) 5 2 4 4 3  

TA 1 1 1 1 1  

TA(합) 14.5 14 19 12 13.5  

Project - - - 5 5 NE글짓기대회 참가 

Project Total 10 5 10 10 15  
 

 

* 백두반 ’19 졸업반의 보조교사 봉사 계획표/2019 봄학기 
 학생 이름 보조교사 시간 학급 이름 교실 번호 

1 허은빈 10:30~11:20 봄반 RM 105 

2 최정완 10:30~11:20 여름반 RM 107 

3 이유진 10:30~11:20 가을 1 반 RM 142 OW 

4 이상재 10:30~11:20 가을 2 반 RM 152 OW 

5 김준영 10:30~11:20 겨울반 RM 143 OW 
 

* 백두반 반장(Class Captain/Prefect) 리스트  

Month NAME Month NAME 

2018 년 9 월 이상재 2-3 월 이상재 

10 월 이유진 4 월 이유진 

11 월 허 솔 5 월 허 솔 

12 월 김준영 6 월 김준영 

2019 년 1~2 월 최정완 6 월 최정완 
 
 
 
 

* 백두반 졸업 사진 촬영 일정 및 졸업생 발표연습 * 

5 월 4 일 (1 차)    

5 월 18 일 (2 차)    

졸업식 발표연습 

4 월 27 일 1 차  

5 월 4 일 2 차  

5 월 19 일   

6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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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외워!”가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 

아름다운 우리 말, 한글과 문화/역사  

백두반 수업자료 (4 월 13 일) 

 

‘ ’과 ‘ ’의 비밀 
 

햅쌀? 햇쌀이 아니고? 

햇사과, 햇곡식인데 왜 쌀만 햅쌀? 

누룽지가 맞나? 

눌은밥을 생각해 보면 ‘눌은지’라고 써야 할 것도 같은데? 
 

 

 

 

 

 

 

 

 

 

 

 

 
 

누구나 경험해 본 ‘가장 쉽고도 어려운 시험’이 있으니 바로 ‘받아쓰기’이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접하게 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잘해야 본전’이다. 그저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글자로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확인해 그대로 써야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 쓰기 

십상이다.  
 

여기 받아쓰기 문제 둘이 있다. 하나는 ‘쌀은 쌀이되 그 해에 수확한 쌀’을 뜻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가마솥에 밥을 지을 때 바닥에 눌러 붙은 밥’을 뜻하는 단어이다. 선생님께서 불러 주신 

대로 ‘햅쌀’이라고 쓰면 될 텐데 뭔가 의심을 품은 아이 하나가 고민을 한다. “햅쌀? 햇쌀이 

아니고? 햇사과, 햇곡식인데 왜 쌀만 햅쌀?” 그다음 문제도 역시 의심스럽다. “누룽지가 맞나? 

눌은밥을 생각해 보면 ‘눌은지’라고 써야 할 것도 같은데?” 그저 눈에 익힌 대로 그려 내면 될 

것을 공연히 깊게 생각하다 혼란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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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쌀’은 방언 간의 

변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전국 어디를 가나 ‘쌀’일 뿐 쌀을 가리키는 다른 말은 없다. 

역사적으로도 쌀을 지시하는 다른 말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옛 문헌을 보면 ‘쌀’은 ‘쌀’로 

표기되어 있다. 오늘날 된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같은 자음을 겹쳐 쓰기도 하고, 받침에는 서로 

다른 자음을 겹쳐 쓰기도 하지만 글자의 첫머리에는 자음을 겹쳐 쓰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  ’과 같은 표기를 보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나? 

 

ᆹ+ᆞ+ ㄹ =  (쌀) 
 

 

일단 표기 그대로 읽어 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ㅂ’은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이니 ‘ㅄ’는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ㅅ’ 소리를 내면 

된다. ‘브스’를 발음하면서 앞의 모음 ‘ㅡ’가 없이 연속적으로 나는 소리라 생각하면 된다. 

오늘날에는 없는 소리이지만 굳이 못 낼 소리도 아니다. 표기도 이렇게 돼 있고, 발음도 가능하니 

‘  ’의 ‘ㅂ’과 ‘ㅅ’은 모두 발음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말소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ㅄ’는 모두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본다.  

 

비록 오늘날에는 된소리로 바뀌었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ㅄ, ㅲ, ㅳ’ 등 ‘ㅂ’이 앞에 붙은 

이러한 겹자음들은 각각의 소리가 모두 발음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입증할 다른 방법도 있다.  

11 세기 고려를 방문한 중국(中國) 송(宋)나라 사신 손목(孫穆)은 고려 말에 관심이 많아 353 개의 

단어를 《계림유사 鷄林類事》란 책에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 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쌀’을 ‘菩薩(보살)’로 적어 놓았다. 당시에는 글자가 한자(漢字)밖에 없으니 한자로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데 한 글자가 아닌 두 글자로 적은 것이 이상하다. ‘쌀’은 예나 지금이나 한 글자로 

적을 수 있는 소리인데 두 글자로 적은 것은 ‘쌀’의 당시 발음에 대해 알려 준다. ‘ㅂ’과 ‘ㅅ’의 

소리를 모두 들은 송나라 사신 손목이 어쩔 수 없이 한자 두 글자로 적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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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ㅂ’과 ‘ㅅ’이 모두 소리가 난 증거는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알갱이가 작고 노란색을 띠는 곡식의 이름인 ‘조’는 뒤에 쌀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조쌀’이 아닌 ‘좁쌀’이 된다. ‘조’와 ‘쌀’이 합쳐질 때 난데없이 ‘ㅂ’이 끼어들 수는 없다. 이는 

결국 ‘  ’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  ’의 ‘ㅂ’과 ‘ㅅ’이 모두 발음되던 시기에 ‘조’와 

결합되면 ‘  ’의 ‘ㅂ’ 소리가 ‘조’의 끝소리로 발음된다. ‘  ’의 ‘ㅂ’이 사라지고 ‘쌀’로 바뀐 

뒤에도 이전에 만들어진 ‘좁쌀’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찹쌀, 맵쌀, 입쌀’ 등도 

‘쌀’이던 시절에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쌀’의 발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조+ᆹ+ᆞ+ ㄹ = 조  →좁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햅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햅쌀’ 역시 ‘쌀’이 ‘  ’이던 시기에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단어를 다시 만든다면 ‘햇쌀’이 되어야 

하겠지만 과거의 말이 화석처럼 오늘날의 말 속에 남아 있어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쌀과 

관련된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볍씨’의 ‘씨’, ‘입때, 접때’의 ‘때’ 등도 다 마찬가지다. 새로운 

단어가 수없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롭다.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5ha61hLDaAhVHQ6wKHRvLCrcQjRx6BAgAEAU&url=https://kor.pngtree.com/freepng/millet-grains_1809601.html&psig=AOvVaw3oCSvgPwm8yVLMkKkonbpm&ust=152346081985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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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릉지’가 맞나? ‘눌은지’가 아닌가? 

 

 
 

           
 

   ‘누룽지’는 ‘눌은밥’ 때문에 좀 헷갈린다.  

가마솥에 눌어붙은 밥이 누룽지이고, 그것에 물을 부어 더 끓여 낸 것이 눌은밥이니 두 단어의 

기원은 같음을 알 수 있다.  

‘눋다’가 ‘눌어, 눌으니’와 같이 바뀌니 ‘눌은밥’은 말 그대로 ‘눌은 밥’이다.  

이를 감안하면 ‘누룽지’는 ‘눌은 지’일 텐데 ‘ㄹ’도 내려 쓰고, 두 번째 모음도 ‘ㅡ’가 아닌 

‘ㅜ’이고, 마지막의 ‘지’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누룽지 = 눋다 → 눌어 → 눌으니 ⇒ 눌은밥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bxuiBgLDaAhWqnuAKHW_BCZIQjRx6BAgAEAU&url=https://www.menupan.com/restaurant/restqna/restqna_view.asp?id%3D22522&psig=AOvVaw3HjqWoLDWN1pCp31EXleUz&ust=1523459752137853
http://kimhurak.com/27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csLSlgLDaAhUCTd8KHcy3AQEQjRx6BAgAEAU&url=http://blog.daum.net/jeonkb/7594933&psig=AOvVaw0-apUfh75amVhDGgI950C9&ust=1523459828138995
http://kimhurak.com/27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ErOjFhrDaAhUGY6wKHT1TBokQjRx6BAgAEAU&url=http://board.miznet.daum.net/recipeid/18770&psig=AOvVaw2691LAeuF2qeo6H8LHBt3H&ust=152346149834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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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옛 문헌이든 방언이든 뒤져서 답을 찾아야 한다.    

‘누룽지’의 충청도 사투리 ‘누룽갱이’가 이 문제를 풀 열쇠를 제공한다. ‘누룽갱이’는 ‘누룽기’와 

‘앙이’로 분해될 수 있다. ‘누룽기’는 본래 ‘눌은 기’였을 것이다. ‘눌은 기’가 ‘누룬기’가 

‘누룽기’가 되는 이유는 발음을 해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기’의 정체인데 

안타깝게도 다른 예를 찾기 어렵다. 그래도 바닥에 달라붙은 무엇 정도로 추측해 볼 수는 있다. 

‘누룽기’에서 ‘기’는 나중에 ‘지’로 바뀌어 최종적으로 ‘누룽지’가 된다. ‘기름’이 ‘지름’이 되는 

것과 같은 변화다.  

  

‘누룽지’ ➔ 지역마다 다른 이름 (방언형) 
 

 ‘누룽지’는 ‘깜밥’, ‘소꼴기’, ‘바깡’, ‘밥구잘’, ‘까마 티’ 등으로 다양한 방언형이 있다.  

‘깜밥’은 ‘까만 밥’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고,  

‘소꼴기’는 ‘솥 긁이’ 정도로 풀이된다.  

술을 빚고 남은 지게미를 ‘술강’이라고도 했으니 ‘바깡’은 아마도 ‘밥강’이었을 것이다. 

‘밥구잘’은 ‘밥 과줄’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과줄’은 밀가루를 기름과 꿀에 반죽하여 기름에 

지진 일종의 과자이니 ‘밥 과줄’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  

‘까마티’는 ‘가마티’, ‘가마치’로도 나타나는데 ‘가마’는 말 그대로 ‘가마솥’이다. 결국 

‘누룽지’의 ‘지’와 함께 ‘티’가 무엇일까는 숙제로 남는다. 

 

 

 결론... 

‘햅쌀’과 ‘누룽지’는 말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100 점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뜻을 생각하고 

주변의 다른 단어를 생각하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조금 헷갈리더라도 그 세계에 빠져들어 

가는 것도 괜찮다. “그냥 외워!”가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다시는 헷갈리지 않는다. 그저 무심히 쓰는 단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 속에 녹아 있는 문화와 역사 등 얻을 것들이 많다. 

 

   볍씨를 뿌려 모를 키우고, 모를 심어 벼를 수확하고, 벼를 찧어 쌀을 얻고, 쌀을 안쳐 밥을 짓고, 

밥을 푸고 난 뒤 누룽지를 긁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영어로는 그저 ‘라이스(rice)’라고 한 단어로 

일컫는 것을 우리는 왜 이리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이 말들의 

기원과 쓰임을 낱낱이 파헤치면 햅쌀로 지은 밥맛은 더 깊어지고, 누룽지 맛은 더 고소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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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쌀의 역사 

 쌀은 양쯔강 유역에서 가장 먼저 재배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이 곳에서 야생에서 자라던 

쌀이 인공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중부에서는 인디카종의 쌀과 자포니카종의 쌀이 재배 

되었다. 기원전 3 백만 년 전 쌀의 재배는 동남아시아와 서쪽인 인도와 네팔에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3년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15,000년 전의 쌀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여 기존 중국에서 

12,000 년 전에 발견되었다는 설보다 더 앞선 증거를 보였다. 이 쌀의 유전자는 오늘날의 쌀과 

다르며 굉장히 오래된 유전자라고 밝혀졌는데 2011 년 스탠포드 대학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유래한 쌀만이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기원전 

3000~2500 년 경에는 힌두스탄 평원으로 전해졌다 한다.  

(참고 2) 세계의 대표적인 쌀 음식 

 
• 나시고렝(nasi goreng)동남아 

• 나시르막(nasi lemak) 말레이시아 

전통 쌀음식 

• 누룽지 

• 누룽지탕 

• 덮밥 

• 도리아 

• 리조또 

• 밥 

• 볶음밥 

• 비빔밥 

• 비흥 

• 빠에야(파에야) 

• 쌀국수(pho) 

• 오므라이스 

• 카레라이스 

• 죽 

• 초밥 및 유부초밥 

• 춘권 

• 치킨 라이스 

• 필라프 

• 동동주 

• 막걸리 

• 소주 

• 식혜 

• 청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94%94%EC%B9%B4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D%8F%AC%EB%8B%88%EC%B9%B4
https://ko.wikipedia.org/wiki/%ED%9E%8C%EB%91%90%EC%8A%A4%ED%83%84_%ED%8F%89%EC%9B%90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8B%9C%EA%B3%A0%EB%A0%9D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82%98%EC%8B%9C%EB%A0%88%EB%A7%89&action=edit&redlink=1
https://ko.wikipedia.org/wiki/%EB%88%84%EB%A3%BD%EC%A7%80
https://ko.wikipedia.org/wiki/%EB%8D%AE%EB%B0%A5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B%A6%AC%EC%95%84
https://ko.wikipedia.org/wiki/%EB%B0%A5
https://ko.wikipedia.org/wiki/%EB%B3%B6%EC%9D%8C%EB%B0%A5
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B%B9%94%EB%B0%A5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B9%84%ED%9D%A5&action=edit&redlink=1
https://ko.wikipedia.org/wiki/%EB%B9%A0%EC%97%90%EC%95%BC
https://ko.wikipedia.org/wiki/%EC%8C%80%EA%B5%AD%EC%88%98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B%AF%80%EB%9D%BC%EC%9D%B4%EC%8A%A4
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B%A0%88%EB%9D%BC%EC%9D%B4%EC%8A%A4
https://ko.wikipedia.org/wiki/%EC%A3%BD
https://ko.wikipedia.org/wiki/%EC%B4%88%EB%B0%A5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B6%80%EC%B4%88%EB%B0%A5
https://ko.wikipedia.org/wiki/%EC%B6%98%EA%B6%8C
https://ko.wikipedia.org/wiki/%EC%B9%98%ED%82%A8_%EB%9D%BC%EC%9D%B4%EC%8A%A4
https://ko.wikipedia.org/wiki/%ED%95%84%EB%9D%BC%ED%94%84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B%8F%99%EC%A3%BC
https://ko.wikipedia.org/wiki/%EB%A7%89%EA%B1%B8%EB%A6%AC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A3%BC
https://ko.wikipedia.org/wiki/%EC%8B%9D%ED%98%9C
https://ko.wikipedia.org/wiki/%EC%B2%AD%EC%A3%BC_(%EC%88%A0)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Nasi_goreng.jpg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gres&cd=&cad=rja&uact=8&ved=2ahUKEwiWzNjDjbDaAhUKVa0KHbYJC8sQjRx6BAgAEAU&url=http://mooncake.tistory.com/985&psig=AOvVaw2piQCB3DpTKvAXfFDvotmB&ust=152346339085091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28PSPjrDaAhUPCawKHVizASIQjRx6BAgAEAU&url=http%3A%2F%2Fneolearn.tistory.com%2F26&psig=AOvVaw0y5Oe-2KBRaJmsrm496pBg&ust=1523463549840216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gres&cd=&cad=rja&uact=8&ved=2ahUKEwi52L-Mj7DaAhVRgK0KHbR4D9kQjRx6BAgAEAU&url=https://ko.wikipedia.org/wiki/%EB%A6%AC%EC%86%8C%ED%86%A0&psig=AOvVaw2rkZwuD3lQ_8MuM6w2Ekh1&ust=152346381232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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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업 & 수료자 발표용 원고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 

 

 

 

 

 

 

 

 

 

 

 

 

 

 

 

 

 

 

 

 

 

 
 


